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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병 시기의 창의성 

브라질, 카노아스,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 

 

 

 

 

 

 

 

 

70세 이상의 수녀들 그룹 

 

 

 

 

 

 

51세 이상의 수녀들 그룹 

 

 

 

 

 

 

 

50세 이하의 수녀들 그룹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뉴스가 브라질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3월 중순, 우리는 이전에 관구에서 절대로 접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비통상적이고, 아무런 계획에도 

없었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는 경계하며 코빗 19에 관한 예방책을 취했고 카노아스에 있는 

우리 수녀들도 그랬습니다.  

레안드로 미노초 박사와 심리학자인 파비아나 발렌티나와 관구가 후원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다른 

담당자들의 도움으로 바니아 마리아 수녀와 리더십 팀은 곧바로 통신과 의사 결정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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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습니다. 이 까다로운 순간은 모두의 협력, 존중,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금방 개학했던 모든 

노틀담 학교들은 중단되었고 레칸토 아파레시다의 노인 수녀들 방문도 금지되는가 하면 본당과 우리 

수도 공동체 미사도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다른 처방을 내려야 했으며 사목 봉사는 

축소 혹은 취소되었습니다. 유행병의 여파로 내 외부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창의성으로 이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되고 모임과 기타 약속들은 화상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체 기도는 

페이스북으로 제공되거나 녹음되어 우리 기관들의 다양한 소셜 네트웤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관구 행정부는 모든 수녀들을 위한 일련의 지침과 조치들을 조직했습니다. 이중에는 유행병이 도는 

시기에 일어나게 마련인 두려움, 불안정, 근심을 극복하는 법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인적 영성 연수 프로그램은 삶의 질을 더욱 증진하고 상호개인적 관계에 도움을 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다루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구 수녀들을 

연령대로 나눈 다음 정신과 의사인 야라 헬레나 셰렘 박사와 심리학자인 마리아 루이자 모르셸 수녀, 

SND가 “유행병 시대의 감정적 스트레스”라는 제목의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